
중국 저쟝ㆍ장쑤의 중소 섬유 기업 -  

무역 마찰 등으로 경영난 

무역 마찰 문제 등으로, 중국의 상하이 주변에 있는 저쟝성(浙江省), 장쑤

성(江蘇省)의 섬유 제품 기업, 그 중에서도 특히 중소 기업들이 경영난으로 

도산이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 고뇌하는 “섬유성” 

중국의 혁신 작가로 유명한 노신(魯迅)의 고향인 저쟝성의 샤오싱현(紹興

縣)에서는 섬유 제품의 산업 집약화가 추진되고 있다. 연간 판매액을 살펴보

면 날염업이 452억 7천만 위엔, 방직업이 342억 5천 8백만 위엔, 실크 방직

업이 176억 5천만 위엔에 이르고 있다. 

샤오싱현은 또한 중국의 “섬유성(纖維城)”이라고 부르고 있다. 섬유는 샤오

싱현 공업 경제 총량 중에서 70~75%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 이 샤오싱

현 지역 총 생산고의 40%를 화섬, 날염, 의류가 창출하였다고 한다. 샤오싱

현의 면적은 1,177㎢에 불과하지만, 2004년까지는 여러 종류의 섬유 기업 

4,517개사가 집중되어 있다. 

2005년에 샤오싱현 섬유 제품의 자영 수출은 30억 달러나 되며, 전 중국 

섬유 제품 수출량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일 1,500명 이상의 해외 상사

원이 주재하고 있다. 2005년은 섬유 무역 자유화를 배경으로 중국의 섬유성

에서는 공업 이윤, 고정 자산 투자 등 주요 경제 지표가 급격히 떨어졌다. 

샤오싱현에는 2005년 2월말 현재 날염 기업이 181개사 있으며, 날염 가공 



능력은 연 132억m였는데 그 중 64개사로부터 도합 1억 5,200만 위엔의 적자

가 나고 있다. 2005년 3월 25일 날염 가공과 방직 제조에서 샤오싱현 섬유업

의 모범 기업이라고 하던 샤오싱현 제3방직 공장이 도산하였다. 이는 이 지

역의 섬유 업계에 충격을 주었다. 

샤오싱현 정부의  2005년 5월 보고서에 의하면 이 현의 섬유업 부채율이 

64.9%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이 현정부는 5월말에, 최고 책임자가 30여개사

의 날염 경쟁자를 끌고 일본, 한국을 시찰하여 인재 도입이나 관리, 제휴 등

으로 도산 상태를 돌파하려 하였다. 그와 동시에 샤오싱현 정부는 일부 날염 

기업을 폐쇄시키고 공장의 부지를 부동산 개발로 전환하도록 결정하였다. 

 ◎ 자금, 노동력이 부족 

장쑤성의 섬유 제품 기업에서도 밝은 이야기는 없다. 아시아나 유럽 등 23

개국 지역으로부터 1,400사를 넘는 기업이 참가한 제11회 상하이 국제 섬유 

공업 전람회에서도 장쑤성의 섬유 제품 중소 기업의 경영자로부터는 불평만 

나왔다. 

어떤 중소 기업 경영자는 선진적인 섬유 기계는 최저 100만 위엔이 드는

데, 중소 기업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인건비가 아직 싸서 매력이 있다

고 생각하고 노동자를 모집하여도 쑤저우(蘇州) 근처에서는 섬유 노동자가 

매우 드물다. 쑤저우 주변의 장가항(張家港), 태창(太倉), 우시 등의 100개사

의 중소 기업의 섬유 공장에서 8,000명의 노동자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어떤 중소 기업의 경영자는 6월 1일에 섬유 제품 수출 관세가 면세되어도 

경영난을 해결할 수가 없다고 말하였다. 이 경영자는 또한 “구미에 의한 중



국 섬유 제품 수출 규제로 섬유업의 경쟁이 심해졌다. 중소 기업은 우수한 

설비로 바꾸려하여도 은행의 대부금을 받기가 어렵다. 상품의 품질을 향상시

키지 못하면 판매 루트를 뚫는 데도 마이너스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

다”고 분석하고 있다. ♣ 

 


